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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 6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화장품 사업자정례협의체, 

(사)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화장품 중소기업을 위한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 (화장품 사업자정례협의체) 기업자율의선제적안전관리체계구축을위해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 업계가 공동으로 발족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화장품 사업자정례협의체참여기업·협회) ㈜아모레퍼시픽, (주)LG생활건강, 이엘씨에이한국(유),

메디앙스(주), 애경산업(주), 엘오케이(유), 유한킴벌리(주), 한국피앤지판매(유), (사)대한화장품협회

이번 세미나는 최근 화장품의 수출 성장세에 맞춰 국내외 시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기준과 정책을 중소기업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내 화장품 시장’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판매 전략, 유통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 등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자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노하우가 전수됐다.

소비에 가치를! 시장에 신뢰를!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 2025. 11.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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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화장품 사업자정례협의체, (사)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중소 화장품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한국소비자원이 11월 6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화장품 사업자정례협의체, 

(사)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화장품 중소기업을 위한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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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외 화장품 시장’ 강의에서는 화장품 수출 전망과 투자 전략뿐 아니라 

글로벌 안전규제 동향,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정현희 소장은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품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해 K-뷰티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생활 중 불만‧피해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 상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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